
“인생 살아보니 무슨 복(福)이 제일인가요?”

우연히 SNS를 통해 보게 된 재미난 제목의 글이 있었습

니다. 

글쓴이는 최근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었다며, ‘배우자 

복, 자식 복, 부모 복, 시댁 복, 친구 복’ 중 최고의 복을 댓

글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. 갑론을박이 이어질 줄 알고, 몇

백 개의 댓글을 쭉 내려서 읽어보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

이 ‘부모 복’을 최고의 복으로 꼽으며 ‘부모님을 잘 만나면 

나머지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’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. 

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‘부모 복이 곧 수저 복이다’

라는 등식이 당연한 것처럼 깔려 있었습니다. 물론 이것은 

공평하지 않음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이자 지금 처한 슬

픈 현실을 빗댄 계급론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일 수도 있는

데요. 저는 신앙인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다시 봐야 한다고 

생각합니다.

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노오력(?)은 전혀 소

용없는 일일까요?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, 

우리 삶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

습니다.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

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? 우리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아버지

가 계시니까요. 나의 아버지 하느님은 그 이름도 거룩히 빛

나시며,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

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. 아버지의 자녀들이 2020

년 교황청 공식 집계로만 13억 3,000만 명이니까 조금 많

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「부모 복 = 수저 복」의 논리를 

대입해보면 우리들은 영락없이 ‘갓수저’인 셈인 거죠. 능력 

있고 힘 있는 금수저의 삶을 스스로 버리고 ‘갓수저’로 환승

한 사도 바오로도 일찌감치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

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평생을 겸손하게 

사셨습니다. 

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세속적인 기준에만 집중한 

나머지 가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, 내가 얼마나 든든

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는지를 잊고, 자기 비하에 빠지는 

것 같습니다. 출생의 비밀을 혼자만 모르는 주말드라마 주

인공처럼 말이죠.

이미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

서 계속 상황만 탓하고 있진 않으셨나요? 우리는 이미 그

분의 자녀로서 주님의 능력을 대물림 받아 이 세상을 멋지

고 아름답게 살아갈 준비가 충분한데 계속 의심하고 있지

는 않으신가요? 

하느님의 자녀로 내 삶의 존엄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

해도 모자랄 인생입니다. 과정이나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

풍토에 과감히 일침을 날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? 나 갓수저야~ 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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